
코로나와 가처분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져 방역 전

문가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비이락인지 지난 월 일 최초로. 1 26 ,

국내에서 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마트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

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년에도 보수. 2020

단체가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

원이 조건부 허가를 해주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

고 있다 이러니 법원이 방역을 망치고 있다는 일부의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

소위 역병이 창궐하는 시기가 아닌가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국에서 개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방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은 격리를 의미한다 감염병에 대한 뾰족quarantine .

한 대처방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었던 미증유의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감염의 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가 도시 전체를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lock down .

들 나라 국민의 인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개월이. 1~2

아니라 년 이상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문 닫은 점포는 늘어나고 가계의 빚은2 .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OECD .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때 일부 국민들의 백

신 미접종 방역보다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상,

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려 더욱 혼란스럽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여러 법원에 제.

기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들이 협의를 통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



을까 이러한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경청할 만은 하다. .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형사사건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양형인자를 개발하여 재

판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제가 더

크기 때문에 향후 제기될 방역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방역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

하는 결정이 내려지길 소망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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